
전쟁과�전쟁�준비는�환경�훼손을�막을�수�있는�데�사용될�수�있는�수�조�달러�의�돈을�구덩이

에�던져�낭비하는�것�뿐만�아니라�환경�훼손을�일으키는�직접적�원인이�되기도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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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군은�이�세상의�가장�큰�오염유발자�중�하나입니다.�2001년부터�지금까지�미군은�12억�미

터톤에�달하는�온실가스를�방출하였는데�이는�매년�도로에서�약�2억�5700만대에�달하는�차가

방출하는�배출양에�맞먹습니다.�미국�"국방부"는�세계에서�석유�(매년�170억�달러)�를�제일

많이�소비하는�제도적�소비국이며�80개�국가에�800개의�외국�군사기지를�보유한�세계에서�제

일�큰�토지�소유주�입니다.�미군은�2008년�한�달�동안�이라크에서만�120만�배럴의�석유를�사

용�한�것으로�추정됩니다.�2003년�군부�평가에서�미군이�소비하는�연료�소비량의�3분의2가

전쟁터에�연료를�제공하는�차량에�사용되었다고�밝힌�바�있습니다.

환경�위기가�악화됨에�따라�궁극적인�악순환으로�우리를�위협할�수�있는�도구가�전쟁이라�생

각하게�만들고�있습니다.�기후�변화가�전쟁을�유발한다고�선포하면�인간이�전쟁을�일으킨다는

현실을�잊게�만들며�우리가�비폭력적으로�위기를�극복하는�것을�배우지�않는�이상�우리�자신

은�상황을�더�악화시킬�뿐입니다.

전쟁이�일어난�국가에서�전쟁은�대부분의�환경�훼손을�일으킬�뿐만�아니라�외국과�본국에�위

치한�군사�기지의�자연�환경을�파괴하기도�합니다.�미군은�미국�수로에서�세�번째로�큰�오염�유

발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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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�전쟁의�주요�동기는�지구,�특히�석유와�가스를�오염시키는�자원을�통제하려는�것입니다.

사실�부유한�나라들의�가난한�나라들의�전쟁�발동은�인권�침해나�민주주의의�결여나�테러�위

협과�상관관계�있는�것이�아니라�석유의�존재와�밀접한�관계가�있다.

https://worldbeyondwar.org/environment/

